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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對)중동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및 전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North Africa)의 경기는 지역 내외의 

불투명한 역학 관계에 영향을 받기 쉬움.

 ㅇ 세계은행(IBRD)이 10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3.4%, 2022년 6.0%에서 2023년에는 

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에는 3.5%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국인 걸프협력회의(GCC: 카타르,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

이트, 오만) 가맹국에 한정하면, 2021년에 3.2%, 2022년에 7.3%, 2023년에 1.0%, 

2024년에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에 8.7%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 ▲0.9%로 역성장한 후, 2024년에는 다시 4.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의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의 장기화, 지역내 국가 간 대립과 

화해 등 불투명한 역학 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유동적인 상황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세계적 수요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증가하고 관련 비즈니스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0월 24일 발표한 2023 세계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23)에 따르면 중동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동지역(바레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나, UAE, 예멘 등 12개국)의 2050년 석유 생산량은 2022년 대비 

26% 증가, 천연가스는 2022년 대비 54%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50년까지 중동지역의 연간 CO2 배출량은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파리

협정 하에서 UAE와 오만은 205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베레인 및 쿠웨이트는 

2060년까지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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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계적인 탈(脱)탄소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 속에서 중동 국가들은 화석

연료의 수요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동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에 45 테라왓트시(TWh)에서 2050년에는 

23배인 1,041TWh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은 17TWh에서 36배인 

6,437TWh로, 풍력발전은 4TWh에서 60배인 232TWh로 늘어남.

  - 2022년 기준 중동지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 중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비율은 

94%에 달하는데, 2050년까지 중동지역의 그린에너지 투자액은 현재의 4배인 

900억 불까지 증가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비율은 60%로 감소 

  - 2016년 4월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에서도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한 

기존 경제구조의 개혁을 강조  

  - 특히 해수담수화플랜트가 주목받고 있는데 전 세계 해수담수플랜트의 약 50%가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해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한편,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되는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ㅇ 중동국가들에게 있어 신(新)에너지 산업은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함.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중동지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

  - 일본 종합상사와 인프라 관련 기업들(전력 및 가스)은 기존의 화석연료 확보 

및 대형 플랜트 수출에 더해 신에너지 분야를 적극 개척 중

   ·중동에 진출한 일본기업 22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JETRO의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향후 중동지역에서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 1위가 자원 및 에너지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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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함.

 ㅇ 일본은 중동에 대해 지정학적 안정화와 화석연료만이 아니라 탈(脫)탄소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서는 물론 잠재력을 가진 신흥 성장 지역, 이노베이션과 신(新)

비즈니스 실험장으로서의 역할(특히 이스라엘과 UAE)을 기대하고 있음.

 ㅇ 중동은 일본에 대해 미국의 중동 이탈에 대비한 보완 관계의 구축(Look-East 

정책), 석유·가스 자원 가치의 극대화, 석유 의존경제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산업 다각화, 거대프로젝트 계획, 스타트업 협력, 그린

에너지, 수소 등), 증대하는 국내 청년층에 대한 대응책(고용문제,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등) 등을 기대하고 있음.

 ㅇ (일본-사우디아라비아) 2017년 3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사우디비전 

2030(이하 비전)”에 합의하여 지금까지 관련 각료회의를 총 6차례 개최

  -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한 자국 개혁안인 “비전”속에는 주로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됨.

  ·“비전”은 무함마드 부(副) 황태자의 주도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의 다각화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전략의 구축, 

고용 창출, 효율적인 행정을 목표로 한 개혁안

  - “비전”은 다양성, 혁신성, 소프트 가치라는 3개의 축을 협력기반으로 설정

  ·다양성은 폭넓고 강인한 산업 육성에 의한 지속적 성장, 혁신성은 기술 및 이노

베이션 투자에 의한 경쟁력 강화, 소프트 가치는 사회 및 문화적 기반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

  ·3개 축을 기반으로 양국의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가하여 ⓵경쟁력 있는 산업 

⓶에너지 ⓷엔터테인먼트·미디어 ⓸건강·의료 ⓹농업·식료 ⓺질 높은 인프라 

⓻중소기업·능력개발 ⓼문화·스포츠·교육 ⓽투자·파이낸스의 총 9개 분야를 

구체적인 협력의 중점 분야로 설정함.

  ·“비전”의 특징은 ⓵9개 중점 협력 분야에서 57개 협력 프로젝트를 양국의 

45개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점, ⓶체결 시점에서 

총 36개의 기업간 MOU가 체결되는 등 일본의 민간 경제계에서도 전면 지원

하기로 한 점, ⓷1만 명이 넘는 인재를 육성하기로 하는 등 인재 형성에 대한 

지원을 포함했다는 점, ⓸3개의 경제특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양국 비즈

니스를 촉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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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7월 중동 3개국을 순방한 기시다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비전”이 

제2막에 들어섰다며, 첨단분야, 의료·헬스케어,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발표

 ㅇ (일본-UAE) 2018년 당시 아베 총리가 UAE를 순방한 자리에서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CSPI: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itiative)을 맺음.

   - 2022년 기준 일본은 원유수입량의 37%를 UAE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UAE에게 

있어서도 일본은 최대 원유수출국임.

   - 높은 임금 수준으로 세계 각국에서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온 UAE는 그린에너지, 우주산업 등 첨단분야에서 일본과의 이노베이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CSPI는 각료급인 협력위원회 하에 정치·외교·국제관계, 경제·무역·에너지·

산업, 농업·환경·기후변동, 교육·과학기술·문화, 방위 및 안보의 5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

 ㅇ (일본-이스라엘) 2017년 양국 경제담당 장관은 상호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주도로 

일본-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네트워크(JIIN: Japan Israel Innovation Network)를 

설립

  - 이스라엘은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만큼 이노베이션 강국으로써 벤처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GAFAM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 

유럽 및 한중일의 대기업 R＆D센터가 다수 진출해 있음.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JIIN총회가 개최되었고, 총회를 전후로 정부 간 

경제이노베이션 정책대화가 개최됨.

  일본의 대(對)중동 무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광물성 연료와 자동차 

비중이 높고, 이스라엘 및 튀르키예는 산업재와 소비재의 비중이 높음.

 ㅇ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21년의 무역량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이후 일본기업의 

중동지역 진출과 투자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음.

  - 무역액과 진출 기업수에서 일본과 가장 관계가 깊은 국가는 UAE지만, 투자액

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가 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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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일수출은 원유(96.7%), 대일수입은 자동차(67.7%)가 중심 

   · UAE의 대일수출은 원유(96.0%), 대일수입은 자동차(41.1%)가 중심 

   · 이스라엘의 대일수출은 전기기구(34.2%), 대일수입은 자동차(50.1%)가 중심 

   · 튀르키예의 대일수출은 식료품(41.7%), 대일수입은 기계(28.3%)가 중심

<표1> 중동 주요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관계 현황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4,112 33,756 ▼29,644 449억엔

2019 5,111 27,625 ▼22,514 ▼992억엔

2020 4,229 18,385 ▼14,156 ▼357억엔

2021 4,473 27,480 ▼23,007 195억엔

2022 5,077 42,448 ▼37,371 630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110,   재류일본인: 622명

*주요 수출품(2022): 운송용기구(67.7%), 원료별 제품(12.0%), 일반기계(11.9%)

*주요 수입품(2022): 광물성연료(96.7％), 화학제품(1.3%), 원료별제품(1.1%)

*양국간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항공협정(2009), 조세조약(2011), 투자협정

(2013), 일-사우디비전2030(2017)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7,902 27,528 ▼19,626 444억엔

2019 7,186 26,201 ▼19,015 81억엔

2020 5,544 16,306 ▼10,762 ▼209억엔

2021 7,044 27,045 ▼20,001 13억엔

2022 8,492 45,589 ▼37,097 254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UAE

*주요 수출품(2022): 운송용기구(41.1%), 일반기계(16.2%), 원료별제품(11.4%)

*주요 수입품(2022): 광물성연료(96.0％), 원료별제품(2.9%)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346,  재류일본인: 4,370명

*양국간

주요협정

항공협정(1998), 국제운송업소득면제합의(2004), 원자력협정(2014),

조세조약(2014), 투자협정(2020), 방위품 및 기술이전협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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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2,163 1,400 763 45억엔

2019 1,667 1,217 450 9억엔

2020 1,512 1,231 281 27억엔

2021 1,727 1,298 429 66억엔

2022 1,485 1,280 205 ▼206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이스라엘

*주요 수출품(2022): 운송용기구(50.1%), 일반기계(13.1%), 화학제품(8.8%)

*주요 수입품(2022): 전기기구(34.2%), 화학제품(17.6%), 과학광학기구(15.1%)

*진출 일본기업(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87,  재류일본인: 1,253명

*양국간

주요협정

조세조약(1993), 과학기술협력협정(1995), 항공협정(2000), 투자협정

(2017)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3,198 756 2,442 371억엔

2019 2,515 767 1,748 668억엔

2020 2,663 689 1,974 411억엔

2021 3,189 811 2,378 702억엔

2022 3,233 1,032 2,201 592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튀르키예

*주요 수출품(2022): 일반기계(28.3%), 원료별제품(20.3%), 운동용기구(18.8%)

*주요 수입품(2022): 식료품(41.7％), 원료별제품(13.4%), 의류-부속품(12.1%)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275,  재류일본인:1,765명

*양국간

주요협정

비자면제합의(1957), 항공협정(1989), 투자보호협정(1992), 조세협정

(1993), 원자력협정(2013), 기술협력협정(2020)

출처: JETRO 자료를 참고로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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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중동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매력과 과제는 다양한 상황임.

  ㅇ 중동에 진출한 224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⓵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 흑자기업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했음. 그러나 ⓶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중동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뜻임. 다만, ⓷성장성과 잠재력에 비해 

법제도의 미비와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고, 부동산 임대료와 인건비 급증 등이 

투자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45.1%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반등하면서 2021년에는 65.2%까지 증가했고, 

2022년에는 56.7%로 소폭 감소가 예상됨.

   – 제조업 기업들은 79.6%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반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비

제조업 기업들은 이보다 낮은 49.1%만이 흑자를 기록함.

   – 2022년 기준, 흑자기업 비율이 높은 국가는 카타르(75.0%), UAE(70.6%), 튀르

키예(59.4%) 순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은 흑자기업 비율이 각각 25.0%와 8.3%에 

불과함. 이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에 의한 영향 때문

으로 판단됨.

<표2> 중동 진출 일본기업의 영업이익 추이

출처: JETRO(2022)「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中東編」를 기초로 필자 
작성

  –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동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68.2%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튀르키예에 진출한 기업의 80%가 영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기업은 35.9%만이 영향이 있다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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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가격의 상승, 자원 조달 비용의 

상승을 그 이유로 꼽음. 

  – 향후 사업에 관해서는 전체 기업의 48.7%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47.8%는 

현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UAE와 이스라엘에서는 사업 확대를 계획

하고 있는 기업 비율이 높고, 이란은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 확대의 이유로는 높은 성장성 및 잠재력, 판로 확대·수출 증가·현지 

시장의 구매력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를 꼽는 기업이 많았음.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스라엘에 진출한 기업은 높은 

성장성 및 잠재력을 사업 확대의 이유로 꼽았고, UAE에 진출한 기업은 판로 

확대·수출 증가·현지 시장의 구매력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를 이유로 꼽음.

  – 중동에 기업 거점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큰 시장 규모(72.8%)와 시장의 장래성

(55.4%)을 꼽는 기업이 많았으나, 이스라엘의 경우 신기술 탐색 목적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여타 중동 국가들과는 다른 점임.

<표3> 중동 시장 진출의 이유

(복수응답) 중동전체 UAE
사우디아

라비아
튀르키예 이란 이스라엘

시장규모 72.8% 58.7% 74.4% 57.6% 53.8% 0.0%

시장의 장래성 55.4% 75.0% 61.5% 78.8% 92.3% 41.7%

거래처의 요청 20.5% 14.4% 25.6% 36.4% 30.8% 8.3%

수익성 16.5% 13.5% 17.9% 21.2% 23.1% 0.0%

천연자원 15.2% 11.5% 12.8% 3.0% 46.2% 8.3%

제조거점으로서의 우위성 15.2% 2.9% 12.8% 36.4% 0.0% 8.3%

기술탐색 9.4% 1.9% 2.6% 0.0% 0.0% 91.7%

출처: <표2>과 동일

  – 중동 투자의 매력으로 일본기업들은 시장규모와 성장성, 주재원의 생활환경, 

양호한 대일(對日)감정,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 경제특구 등의 인센티브, 

충실한 인프라를 꼽음.



Now 일본 산업리포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www.kjc.or.kr - 10 -

  – 반면, 중동 투자의 과제로는 불투명하고 미비한 법제도, 돌발적인 제도 도입 

및 변경, 부동산 임대료의 급등, 인건비의 급등, 불안정한 정치·사회 정세, 각종 

수속의 지연이 지적됨.

   ·UAE는 주재원의 생활 환경이 매력적인데 반해, 부동산 임대료 급등이 과제로 

지적됨.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규모 및 성장성이 매력적지만, 돌발적인 제도 도입 및 

변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튀르키예는 양호한 대일감정이 매력으로 꼽혔으나 불안정한 재정·금융·

환율이 과제로 지적됨.

   ·이란은 시장규모 및 성장성이 매력적인데 비해 불안정한 재정·금융·환율이 

과제로 지적됨.

   ·이스라엘은 양호한 대일감정이 장점이지만, 부동산 임대료의 급등이 지적됨.

  – 중동지역에서 일본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은 같은 일본계 

기업(24.8%)과 유럽계 기업(23.5%)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중국계 기업

(12.7%), 현지 기업(11.8%), 미국계 기업(9.0%), 인도계 기업(4.1%), 한국계 기업

(2.3%)의 순

  향후 일본기업의 중동 진출 전략은 전력·수도·도시개발과 같은 인프라 관련

보다는 탈(脫)탄소화 흐름에 따른 신(新)자원·에너지 관련 그리고 소비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한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동지역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5년 전에 비해 현재 중동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7.3%, 변화없음은 50.7%, 낮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7.8%임.

 ㅇ 향후 5년 후 중동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8.4%, 변화없음은 38.8%,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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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중동 시장의 향후 유망 비즈니스 분야

51.4%

38.6%

31.9%

22.9%

20.0%

14.8%

자원・에너지

인프라

소비시장

신(新)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유망 비즈니스분야（복수응답, %）

수소 69.2% 전력 68.0% 식품 48.4%

연료암모니아 67.3% 수도 61.3%
운송기구(자동

차・이륜차)
41.9%

태양광 54.8% 도시개발 44.0% 생활용품 32.3%

천연가스 47.1% 철도 33.3% 가전제품 19.4%

자원・에너지 세부 분야 인프라 세부 분야 소비시장 세부 분야

출처: <표2>과 동일

 ㅇ 진출 분야는 자원·에너지 관련(51.4%)이 가장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로 언급되

었으며, 그다음이 인프라 관련(38.6%)과 소비시장(31.9%)의 순(복수응답).

   – 구체적으로 자원·에너지 관련에서는 수소발전·연료 암모니아·태양광이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로 꼽혔으며, 소비시장에서는 식품·운송기구(자동차 

및 이륜차)·생활용품이, 인프라 관련에서는 전력·수도·도시개발이 유망 

비즈니스로 분야로 꼽혔음.

   – 일본의 중동 시장 진출 전략은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목적하에 과거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수소발전 등 신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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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한편으로는 식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도 유망한 진출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중동에서 다양한 소비 수요의 증가라는 

상황이 반영된 것임.

  ·소비시장 진출 사례로 대형서점인 키노쿠니야서점(紀伊国屋書店)의 경우, 2008년 

UAE 두바이에 점포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아부다비점도 개설함.

  ·키노쿠니야서점에서는 서적(영어판, 아랍어판, 일본어판)뿐만 아니라 문방구와 

완구 등 잡화까지 취급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망가와 

아니메를 중심으로 한 일본 컨텐츠가 호평을 받으면서 관련 매장 면적을 확대 

중에 있음.

 ㅇ 향후 주목해야 할 중동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꼽은 기업이 압도적

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큰 시장 규모와 성장성(사우디아라비아), 탈(脫)탄소화에 

의한 신에너지 분야의 성장(사우디아라비아, UAE)을 들 수 있음.

  중동 진출 전략에서 한일 협력의 가능성

 ㅇ 중동 진출 전략에 있어 한일 양국은 경쟁관계로 볼 수 있어 협력 분야의 모색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ㅇ 그러나 중국의 중동 진출이 유럽과 미국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현재는 한국과 

일본의 규모를 능가하는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이 특정 분야에서 협력 프로

젝트를 구축한다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의 중국에 대한 열세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도모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는 중동에서 성장산업으로 전망되는 신에너지 관련 분야, 높은 

소득수준으로 무장한 중동의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 분야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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